
GIST, 국방 R&D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미래 우주·국방 기술 선도 박차

- 고등광기술연구원(APRI), 23일(금)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세미나 열어… 민군협력진흥원장 
기조강연

- “K-국방, 미래 유망 산업으로” 군·산·학·연 50여 명 모여 민군기술협력 전략 논의

- GIST, 국방 R&D 거점 도약 위해 조직 개편·인재 양성 추진… 기술 주권 수호 기여

▲ GIST가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세미나’를 5월 23일(금) 고등광기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국방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5

월 23일(금) 오전 11시, 고등광기술연구원(APRI, 원장 고도경) 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GIST APRI 산하 미래우주국방융합연구본부 주최로 열렸으며, GIST 

교수진과 연구진을 비롯해 군·산업계·학계·연구기관·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50

여 명이 참석해 국방 과학기술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김주현 민군협력진흥원장이 ‘민군기술협력사업 활용 방안과 소요창출

형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김 원장은 민군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방 기술 수요 발굴부터 과제화에 이르

기까지의 전 과정을 소개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및 상용화 전략 수립

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 GIST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세미나에서 민군협력진흥원 김주현 원장이 ‘민군기술협력사업 활용 방안과 

소요창출형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군협력의 현실적 과제, 공동연구 추진 전략,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참석자들 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GIST는 현재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국방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 중이며, 

APRI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전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전자전 기술 ▴고기능성 고출력 레이저 ▴차세대 에너지 시스

템 ▴군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등 총 4개 분야로, GIST는 이들 분야에서 방위사업

청 지정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수행 중인 대표 과제로는 ▴미래 첨단레이저 기술 개발 ▴우주 위협 대응용 

방어 레이저 시스템 ▴통신·GPS 음영 지역에서도 작동 가능한 초소형 지능형 드론 

개발 등이 있으며, 이들은 민군 겸용 가능성이 높아 산업 전반으로의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GIST는 국방 및 우주 분야 연구 확대를 위해 조직은 물론 제도적 기반까지 폭넓게 

정비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기존 고등광기술연구소를 ‘고등광기술연구원’으로 승격하고, 산하에 ‘미래

우주국방융합연구본부’를 신설함으로써 우주·국방안보 분야 핵심 전략과제의 기획 

및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축했다.

아울러 내년 중 ‘민군 융합 공동연구단’ 설립과 함께, ‘우주·국방 광기술 특화 대학

원 과정’을 통해 매년 석·박사급 전문인재 20명을 양성함으로써 실증 중심의 핵심

기술 개발과 민군협력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PRI 고도경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국가안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책임과 역할을 GIST가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

부 연구자 간 융합연구는 물론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킹이 더욱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23일(금) 고등광기술연구원(APRI) 강당에서 개최된 ‘GIST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세미나’에서 

APRI 고도경 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편, GIST는 APRI 미래우주국방융합연구본부를 중심으로 국방 R&D를 선도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반도체·미래 자동차·항공우주 등 국가 전

략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대한민국 기술 주권 수호에 기여할 계획이다.  


